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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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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Focusing manner is very powerful mind-body self-help and self-awareness competence. So focusing 
manner may affect nurses' emotional labor and nursing performance, but few are known about it to d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gree of focusing manner, emotional labor, nursing performance of 
clinical nurses, and the factors that affect nursing performance. Methods: In order to collect data,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212 nurses who worked at 2 university hospitals located in D city.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0.0. Results: Nursing 
performance had positive relationship with focusing manner (r=.45, p<.001), and negative relationship with 
emotional labor (r=-.25, p<.001). And the most prediction factor influencing nursing performance was 
focusing manner (β=.41, p<.001) and the other factors were age (β=.30, p=.002), and emotional labor (β
=.14, p=.012). The total variance was 37.1% by those predictors (F=25.87, p<.001).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educational program on focusing manner-oriented 
psychotherapy in order to improve the nursing performance. Also, the management system for controlling 
emotional labor needs to be set up for nurses in clinical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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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사회 환경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건강소비자의 의

료 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기관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

고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도 증진시켜야 하는 것이 오늘날 모

든 병원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1]. 병원업무의 효율

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병원의 인적 자원 중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며 전반적인 병원 이미지를 결정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 인력에 대한 관

리가 매우 중요하다[2]. 특히 간호사는 병원 근무자 중에서도 

환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병원업무의 효율성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인력이므로 병원의 업무성과와 직결된다

[3]. 간호사가 간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얼마나 합리적으로 그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지표를 

간호업무성과라고 하는데[4] 간호업무성과는 간호의 질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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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병원조직의 업무성과를 측정하는 데

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다. 즉, 간호업무성과의 저하는 비단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

가 제공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병원업무의 생산

성이나 효율성을 떨어뜨려 조직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5]. 이러한 간호업무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

구에서는 주로 리더십, 임파워먼트, 의사소통 능력, 극복력 등

이 보고되고 있으나[1,4,5], 최근 환자의 권리가 중요시되고, 

환자나 보호자의 만족을 위해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고 행동하

도록 교육받는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간호

사의 감정노동 역시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으로 부각되고 있다[4].

감정 노동은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표현 규범에 맞도록 고

객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통제하거나 바람직해 보이도

록 조절하여 표출하는 것으로[6], 대부분의 감정 노동자들은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감정표출 행위가 조직의 이윤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7] 고객 앞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거짓 연기하거나 자신이 실제

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참아야 할 때가 많다[2]. 간호사 역

시 감정노동자로서 지속적인 감정노동은 감정고갈, 비인격

화, 개인성취감 저하, 의욕상실로 이어져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며, 감정노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

와 소진, 이직의도가 높고, 감정노동이 낮을수록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났다[2,6,7]. 호텔 종사원과 같은 타 감정노동자의 경

우 감정노동은 직무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8], 간호업무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감정노동을 조

절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감정노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상담자, 교사, 호텔 

종사자 등 타 서비스 산업에서는 이들의 감정노동 감소를 위

해 보다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대응전략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포커싱(focusing)적 태도이다[9-11]. 포커싱적 

태도란 자신의 몸에 초점을 맞추어 주의를 기울이면서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중요하게 여기며 생활하고, 일상적으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한걸음 뒤에서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는 태

도를 의미한다[10]. 즉, 내 몸에서 전해지는 느낌에 초점을 맞

추고, 주의를 기울여 그 느낌을 알아차려주고, 있는 그대로 수

용하지만 그 느낌이나 문제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는 태도로

[11], 많은 선행연구에서 포커싱적 태도는 자기효능감과 사회

적 기술, 신뢰감, 자기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11]. 즉, 포커싱적 태도가 높을수록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

용하고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대처 

및 소망적 사고전략을 취하며[10], 감정노동자에게서 포커싱

적 태도는 정서조절 및 직무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11]. 

따라서 포커싱적 태도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며 동시에 감정의 폭을 줄이거나,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

를 주고자 노력함으로써 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감정노동을 경

감시키는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간호사 역시 감정노동

을 하는 직업군에 속하므로 간호사의 포커싱적 태도는 감정노

동을 낮추고 간호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포커싱적 태도와 감정노동과의 관

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들이 간호업무성

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간호사의 포커싱적 태도, 감정노

동 및 간호업무성과를 확인하고,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

하며,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포커싱적 

태도를 강화시켜 감정노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궁극적으로는 감정노동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

적절한 간호업무성과를 개선하고 병원경영과 업무성과를 향

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포커싱적 태도, 감정노동 및 간호

업무성과에 대해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며, 간호업

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1) 임상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및 포커싱적 태도, 감정노동 

및 간호업무성과 정도를 파악한다.

2) 임상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포커싱적 태도, 감정

노동 및 간호업무성과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임상간호사의 포커싱적 태도, 감정노동 및 간호업무성

과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한다.

Ⅱ. 연 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포커싱적 태도, 감정노동, 간호업

무성과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며, 

포커싱적 태도와 감정노동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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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한 대학병원 2곳에 근무하

는 간호사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2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최소 표본 크기는 184명이었

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 약 20%를 감안하여 230명에게 설문

지를 배부하였고, 225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1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포커싱적 태도

포커싱적 태도는 한국판 포커싱적 태도척도(Korean Fo-

cusing Manners Scale: KFMS)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Joo 등

[12]이 일본에서 개발된 Focusing Manners Scale (FMS)을 

참조하여 한국인에게 맞게 개발한 척도이다. 이 도구는 4요인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신의 신체감각에 주의를 기

울이고 그 느낌에 집중하는 태도인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

기’ 14문항, 느낀 감각을 수용하여 행동으로 표현하는 태도인 

‘체험과정 수용과 행동하기’ 10문항, 고민이나 문제발생 시 

이로 인한 신체감각을 쉽게 알아차리는 태도인 ‘체험 지각하

기’ 6문항, 그리고 고민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는 태도인 ‘적절한 거리두기’ 5문항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포커싱적 태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개발자의 승인을 구한 후에 사용하였으며, Joo 등

[12]의 도구를 사용한 Jung 등 [13]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Cronbach’s ⍺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8로 나타났다.

2) 감정노동

감정노동은 Morris와 Feldman [14]의 연구를 바탕으로 

Jung [15]이 수정 ․ 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요인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직의 목적을 위해 자신

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긍정적, 중립적,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

과 같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감정표현에 대한 다양

성’ 3문항,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표현의 규범(강도, 지속기

간)이 얼마나 강한 지를 나타내는 ‘감정표현에 대한 주의 정

도’ 3문항, 감정노동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묻는 ‘감정

표현의 빈도’ 3문항, 그리고 실제로 개인이 느끼는 감정과 조

직이 요구하는 감정표현규범에 의한 감정 사이의 갈등을 의미

하는 ‘감정의 부조화’ 3문항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자의 승인

을 받은 후에 사용하였으며, Jung [15]의 수정 도구를 사용한 

Lee와 Lee [16]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Cronbach’s ⍺는 .81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8로 나타났다.

3) 간호업무성과

간호업무성과는 Ko 등[3]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업무수행능력 7문항, 업무수행 태도 4문항, 업

무수준 향상 3문항, 간호과정 적용 3문항의 총 17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업무

성과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

용하였으며, Ko등[3]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3월 22일부터 2017년 6

월 7일까지로, 자료수집을 위해 본 연구자들이 D시에 소재하

는 대학병원들을 직접 방문하여 병원 간호부에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다. 간호사들을 직접 

만나 연구목적과 설문내용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를 자발적으

로 결정하여 희망할 경우 서면동의를 받은 후에 참여하도록 

하되, 연구참여 중 언제라도 원하지 않으면 철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

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윤리

적 보호를 위해 H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HNU: 

16-06-02 -0227)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통계처리 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포커싱적 태도, 감정노동 및 간

호업무성과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포커싱적 태도, 감정노동 

및 간호업무성과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고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포커싱적 태도, 감정노동 및 간호업무성과간의 

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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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 in Focusing Manner, Emotional Labor, Nursing Performa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12)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Focusing manner Emotional labor Nursing performance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Female

14 (6.6)
198 (93.4)

3.32±0.48
3.10±0.41

1.68
(.116)

3.39±0.46
3.46±0.44

-0.55
(.593)

3.89±0.46
3.72±0.47

1.57
(.212)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160 (75.5)
 52 (24.5)

3.09±0.39
3.20±0.49

-1.39
(.167)

3.48±0.43
3.49±0.46

-0.59
(.557)

3.66±0.47
4.02±0.38

-5.63
(＜.001)

Age (year) ≤24a

25~29b

30~34c

≥35d

 34 (16.0)
 92 (43.4)
 37 (17.5)
 49 (23.1)

3.18±0.42
3.07±0.37
3.07±0.39
3.20±0.51

1.48
(.220)

3.27±0.41
3.50±0.42
3.50±0.44
3.48±0.47

2.55
(.057)

3.59±0.57
3.57±0.41
3.87±0.39
4.08±0.38

17.34
(＜.001)

c, d＞a, b

Education Collegea

Bachelorb

≥Masterc

 50 (23.6)
148 (69.8)
14 (6.6)

3.09±0.41
3.10±0.41
3.34±0.55

2.08
(.127)

3.45±0.39
3.45±0.44
3.58±0.58

0.61
(.545)

3.70±0.37
3.71±0.50
3.84±0.39

1.11
(.349)

Religion Yes
No

133 (62.7)
 79 (37.3)

3.17±0.42
3.04±0.41

2.15
(.033)

3.48±0.44
3.43±0.43

0.79
(.431)

3.84±0.48
3.75±0.42

0.30
(.583)

Clinical career
(year)

＜1a

1~＜3b

3~＜5c

≥5d

 40 (18.9)
 64 (30.2)
 30 (14.1)
 78 (36.8)

3.10±0.39
3.10±0.40
3.10±0.39
3.15±0.47

0.18
(.913)

3.29±0.39
3.52±0.47
3.60±0.38
3.44±0.44

3.75
(.012)

b, c, d＞a

3.52±0.52
3.67±0.50
3.69±0.45
3.94±0.37

8.87
(＜.001)

d＞a, b, c

Working 
department

Medical 
Surgical 
Special 
Other

 43 (20.3)
 61 (28.8)
 65 (30.6)
 43 (20.3)

3.25±0.39
3.15±0.36
3.11±0.41
3.30±0.49

1.01
(.389)

3.30±0.37
3.06±0.43
3.12±0.42
3.30±0.50

1.75
(.156)

3.58±0.50
3.69±0.50
3.73±0.37
3.84±0.47

2.29
(.081)

Job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Head nurse

176 (83.0)
 25 (11.8)
11 (5.2)

3.09±0.39
3.17±0.56
3.47±0.49

4.59
(.011)

c＞a, b

3.45±0.44
3.55±0.48
3.42±0.41

0.63
(.532)

3.97±0.45
4.10±0.43
4.15±0.43

1.46
(.232)

Turnover 
experience

None
1
≥2

177 (83.5)
20 (9.4)
15 (7.1)

3.12±0.42
3.08±0.45
3.17±0.46

0.21
(.811)

3.45±0.43
3.50±0.39
3.50±0.63

0.19
(.827)

3.72±0.48
3.86±0.54
3.89±0.38

1.48
(.231)

4)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 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포커싱적 태도, 감정노동, 

간호업무성과 정도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93.4%(198명), 미혼

자 75.5%(160명)로 대부분이 미혼 여성이었으며, 연령대는 25

세 이상 29세 이하가 43.4%(92명)로 가장 많았다. 학사 69.8% 

(148명), 종교 있음이 62.7%(133명)로 과반수 이상의 간호사가 

학사출신이었고,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간호사 근무경력은 5

년 이상이 36.8%(78명), 1년에서 3년이 30.2%(64명), 1년 미만 

18.9%(40명) 순으로 나타났고, 근무부서는 특수병동 30.7%(65

명), 외과병동 28.8%(61명), 내과 및 기타 20.3%(43명)의 순으

로 많았다. 현재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83.0%(176명)로 가장 많

았으며, 이직경험은 없음이 83.5%(177명)로 대부분이 현재까

지 이직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포커싱적 태도, 감정노동, 간호업무성과 정도

대상자의 포커싱적 태도는 평균 평점 3.12점(5점 만점)으로 

하위 영역별로는 체험과정 수용과 행동하기 3.25점, 체험 지각

하기 3.19점,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 3.13점, 적절한 거리

두기 2.80점으로 적절한 거리두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감정

노동은 평균평점 3.46점(5점 만점)으로 하위 영역별로 감정표

현의 빈도 3.68점, 감정표현의 다양성 3.59점, 감정표현에 대

한 주의정도 3.36점, 감정의 부조화 3.20으로 감정표현의 빈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간호업무성과는 평균 평점 3.75점(5점 



- 345 -

임상간호연구 23(3), 2017년 12월

Table 2. Level of Focusing Manner, Emotional Labor, Nursing Performance (N=212)

Variables Categories Items Min~Max M±SD

Focusing manner Experiential attention and appreciations 
Experiential acceptance and action taking
Experiential awareness
Keeping appropriate distance
Total

14
10
 5
 6
35

1.50~4.86
1.50~4.70
1.00~5.00
1.33~4.33
2.06~4.51

3.13±0.58
3.25±0.52
3.19±0.71
2.80±0.60
3.12±0.42

Emotional labor Variety of emotional expression
Level of emotional caution
Frequency of emotional expression
Emotional dissonance
Total

 3
 3
 3
 3
12

2.33~5.00
2.00~5.00
2.33~5.00
1.33~5.00
2.42~4.83

3.59±0.51
3.36±0.53
3.68±0.59
3.20±0.78
3.46±0.44

Nursing performance Competency
Attitude
Willingness to improve
Application of nursing process
Total

 7
 4
 3
 3
17

2.29~5.00
2.50~5.00
2.33~5.00
2.00~5.00
2.53~5.00

3.81±0.56
3.71±0.49
3.71±0.60
3.68±0.58
3.75±0.48

Table 3. Relationship among Focusing Manner, Emotional Labor and Nursing Performance (N=212)

Variables
Focusing manner Emotional labor Nursing performance

r (p) r (p) r (p)

Focusing manner 1

Emotional labor -.16 (.017) 1

Nursing performance .45 (＜.001) -.25 (＜.001) 1

만점)으로 하위 영역별로 간호업무 수행능력 3.81점, 간호업

무 수행태도와 간호업무 수준향상 각각 3.71점, 간호과정 적용

이 3.68점으로 간호과정 적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2).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포커싱적 태도, 감정

노동, 간호업무성과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포커싱적 태도 분석 결과 종

교(t=2.15, p=.033), 직위(F=4.59, p=.011)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종교가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그

리고 수간호사 이상이 일반간호사나 책임간호사에 비해 포커

싱적 태도가 높았다. 감정노동은 근무경력(F=3.75, p=.012)

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1년 미만이 다른 군들에 비해 

감정노동 정도가 낮았다. 간호업무성과는 결혼여부(t=-5.63, 

p<.001), 연령(F=17.34, p<.001), 근무경력(F=8.87,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기혼군이 미혼군보다 간호업무 

성과가 높았으며, 30세에서 34세, 35세 이상의 두 군이 2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 24세 이하의 두 군에 비해 간호업무 성과

가 높았다. 또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군이 다른 군들에 비

해 간호업무 성과가 높았다(Table 1).

3. 대상자의 포커싱적 태도, 감정노동 및 간호업무성과

간의 상관관계

포커싱적 태도, 감정노동과 간호업무성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포커싱적 태도와 간호업무성과(r=.45, p<.001)

는 중정도의 정적 상관성을 보였으며, 감정노동과 간호업무성

과(r=-.25, p<.001)는 약한 부적 상관성을 보였고, 포커싱적 

태도와 감정노동(r=-.16, p=.017) 역시 약한 부적 상관성을 나

타냈다(Table 3). 

4.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 시 간호업무성과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인 

결혼여부, 연령, 근무 경력, 감정노동, 그리고 포커싱적 태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간호업무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명목변수(결혼 여부)는 더미 코딩하

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잔차

의 등분산성, 정규분포성,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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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Influencing of Nursing Performance (N=212)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1.31 0.27 4.86 ＜.001

Focusing manner 0.46 0.06 .41 7.29 ＜.001 1.04

Age 0.14 0.04 .30 3.14 .002 3.01

Emotional labor 0.15 0.06 .14 2.54 .012 1.06

Clinical career 0.04 0.03 .09 1.31 .193 1.74

Marital status (married) 0.04 0.09 .03 0.44 .663 2.06

R2=.621, Adj R2=.371, F=25.87 (df1=5, df2=206), p＜.001.

Durbin-watson=1.60.

수가 .25~.41로 .8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Dubin Watson 검

정결과는 1.60으로 0~4의 범위 중 2에 가깝기 때문에 자기상

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차한계의 범위는 .33~ 

.96으로 1.0 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는 1.04~3.01로 10

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포커싱적 

태도(β=.41, p<.001), 연령(β=.30, p=.002), 감정노동(β=.14, 

p=.012)으로서 간호업무성과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37.1%로 

나타났으며(F=25.87, p<.001), 이중 예측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수는 포커싱적 태도로 나타났다(Table 4).

Ⅳ. 논 의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포커싱적 태도, 감정노동 및 간호

업무성과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함으로써 포커싱적 태도를 강화시키고 감정노동을 감

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간호업무

성과를 개선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포커싱적 태도는 5점 만점에 3.12점으로, 이는 

Joo 등[12]이 한국판 포커싱적 태도 척도를 개발할 당시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3.08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

위 영역에서는 체험과정 수용과 행동하기가 3.25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적절한 거리두기가 2.8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

데 Joo 등[12]의 연구에서도 체험과정 수용과 행동하기가 가

장 높았으나 가장 낮은 영역은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였

다. 대학생과는 달리 임상간호사에서 적절한 거리두기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이유는 간호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인내심, 

세심한 배려, 부드러움, 친절함 등이 강조되고 환자와 직접 대

면하여 상호작용을 하면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항상 긴

장 속에서 바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17] 어떠한 문

제 상황이나 고민이 있을 때 이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두고 마

음의 여유를 갖기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에 따른 포커싱적 태도는 종교,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가 있는 군과 수간호사 이상일수

록 포커싱적 태도가 높았는데,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Jung 

등[13]의 연구에서 영성은 포커싱적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적 

안녕감이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포커싱적 태도도 높게 나

타난 것으로 보인다. 수간호사의 경우 오랜 병원 근무 경력과 

연륜 등으로 인한 경험적 성장을 통해 책임간호사 이하 군보다 

포커싱적 태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간

호업무성과에서 차이를 보인 결혼상태, 연령, 경력이 포커싱

적 태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간호사를 대상으로 포커싱적 태도를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어 향후 반복 및 확장 연구 등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감정노동은 5점 만점에 3.46점으로,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

로 감정노동을 조사한 Lee [2]의 연구에서 3.29점, Park 등[18]

의 연구에서 3.40점으로 나타난 것보다 다소 높았다. 하위 영

역에서는 감정표현의 빈도가 3.68점으로 가장 높았고, 감정의 

부조화가 3.2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선행연

구에서도 감정표현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즉, 간호사는 병원

고객이 따뜻함과 친절을 느낄 수 있도록 일부러 노력하거나, 

일부러 웃거나, 병원고객을 위해 실제 느끼는 감정을 왜곡하

는 경우가 매우 많았는데 이는 고객을 중시하는 직업군에서 

항상 개인의 감정보다 고객의 감정을 보다 존중해야 하는 감

정노동자의 전형적인 특성[14]이 잘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은 근무경력에 따라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이 다른 군들에 비해 감

정노동이 낮았는데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을 조사

한 Wi와 Yi [19], Son 등[20]의 연구에서도 1년 미만의 신규간

호사가 경력간호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정노동이 높지 않게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다. 이 결과에 대해 신규간호사가 감정



- 347 -

임상간호연구 23(3), 2017년 12월

노동을 덜 느낀다고 이해하기 보다는 신규간호사는 미숙한 업

무를 익히는데 더 집중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21] 감

정노동 자체에 대해서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 인식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규간호사의 감정노동 정도

를 사전에 점검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간호

업무성과 및 포커싱적 태도에서 차이를 보인 결혼상태, 연령, 

종교가 감정노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

는 Wi와 Yi [19] 및 Son 등[20]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병원간호사의 감정노동은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업무 

관련 특성에 보다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업무성과는 5점 만점에 3.75점으로, 이는 간호사를 대

상으로 간호업무 성과를 조사한 Lee와 Lee [16]의 연구에서 

3.64점, Oh와 Chung [5]의 연구에서 3.80점의 중간 정도로 나

타났다. 하위 영역에서는 업무수행능력이 3.81점으로 가장 높

고 간호과정 적용이 3.6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대부분

의 선행연구에서도 간호과정 적용이 가장 낮았다. 간호과정은 

환자의 안전 및 전인간호를 제공함에 있어 간호를 계획하고, 

수행, 평가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임상적 추론 및 비판적 사

고과정에 근거하여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16] 임상에서 간

호사가 다양한 환자 사례에 맞게 실제로 적용하는데 많은 어

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사례

에 근거한 소그룹 토의나 시뮬레이션 교육과 같은 실제적인 

전문 교육을 통해 간호과정 적용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

안마련이 필요하겠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

성과는 결혼여부, 연령, 근무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이고 30세 이상이며,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

진 임상간호사가 간호업무성과가 높았는데, 대학병원 간호사

를 대상으로 간호업무성과를 조사한 Lee와 Lee [16]의 연구에

서도 기혼자와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근무경력이 길수록 간

호업무성과가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다. 장기간의 경력 간

호사는 간호업무의 전문성이 높고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업무

의 흐름을 능숙하게 파악하며 대처하는 능력 또한 높기 때문에

[4] 간호조직의 발전과 간호업무성과의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

사의 경력단절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효율적인 

경력 관리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포커싱적 태도에서 

차이를 보인 종교가 간호업무성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는데, 이는 Park과 Chung [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

으나 Lee와 Lee [16]의 연구에서는 종교가 있는 군이 간호업

무성과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추후 반복 연구를 통

해 종교와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는 포커싱적 태도

와는 정적 상관관계, 감정노동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포커싱적 태도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은 낮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았다. 또한 포커싱적 태도는 감정노동과 부

적 상관관계를 보여 포커싱적 태도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은 낮

았다. 임상간호사의 포커싱적 태도를 조사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선행연구와 비교가 어려우나 포커싱적 태도가 높

아질수록 개인의 바람직한 대처 능력이 향상되며[10], 자기실

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22]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임상

간호사의 포커싱적 태도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을 잘 조절함으

로써 그 정도를 경감시켜 간호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감정노동과 간호업무성과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두 변수는 상관관계가 없거

나[16], 감정노동의 하위 영역만 간호업무성과와 부적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19] 감정노동과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반복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는 

포커싱적 태도, 연령, 감정노동으로 나타났는데 이중에서 가

장 강력한 설명 변인은 포커싱적 태도였고, 이 변인들은 간호

업무 성과를 37.1% 설명하였다. 즉, 임상간호사의 포커싱적 

태도를 높이고 감정노동은 적게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간호업

무성과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전략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는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조사한 Park과 Chung [4] 및 Wi와 Yi [19]의 연구

에서 감정노동 또는 감정노동의 하위영역인 감정부조화가 간

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일부 유사하였다. 선

행연구에서 포커싱적 태도가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를 밝혀보려는 시도가 없었으므로 포커싱적 태도와 

관련된 본 연구결과를 다른 선행연구와 비교할 수는 없으나 

포커싱적 태도가 높은 사람은 문제 상황에서 스트레스의 영향

을 덜 받고 이를 낮게 조절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정신건강, 

즉 회복력과 자기실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23], 포커싱적 

태도가 높은 임상간호사일수록 훌륭한 간호업무 성과를 달성

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

서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포커싱 체험 심리치료를 응용한 교

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어떠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것을 무시하거나 대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

으로 그 문제를 알아차리고 그 상태를 인정하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는 정신적으

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12] 간호업무의 효율성을 높

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상간호사는 환자를 간호하면서 

매일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의 

감정노동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직무소

진, 스트레스, 자존감 저하, 우울 등을 경험하고 이직의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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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게 되므로[24,25] 간호조직은 임상간호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어떻게 관리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포커싱적 태도, 감정노동, 간호업

무성과의 정도를 조사하고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임상간호사의 포커싱적 태도와 감정노동은 모두 간호업무

성과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에서도 포커싱적 태도는 연령, 감정노동과 더불어 간호업무성

과를 설명하는 중요 변수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포커싱적 태도를 높이는 전략에 대해 새롭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으며 동시에 임상간호사가 업무 현장에서 경험하는 감정

노동을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관리체계가 마련되

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상관성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포커싱적 태도의 향상이 감정노동을 감소시키는 데에 긍

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지만 간호업무성과 향상

을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인 차원에서 임상간호사들의 감정노

동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마련도 요청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도 일치된 결과를 제

시하고 있지 못하는 감정노동과 간호업무 성과간의 관계에 대

해 반복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며, 향후 포커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임상 현장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확대해서 포커싱적 태도를 확

인해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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